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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사회복지 실천 함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해놓은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의 원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여 PROCESS 
macro 분석 방법을 통해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먼저, 분석을 통
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는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
년의 우울은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매
개하고 있었다. 즉, 진로장애는 자아존중감을 낮췄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증가시켰으며, 증가된 우울
은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증가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개입하
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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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Using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questions by analyzing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career barrier on smart-phone addiction with the PROCESS macro method.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out-of-school adolescents’ career barrier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smart-phone addiction. Also, out-of-school adolescents’ depression mediated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smart-phone addiction, but out-of-school adolescents’ self-esteem did not mediate 
the influence. However, out-of-school adolesc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dual-mediated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smart-phone addiction. The level of career barrier decreased the level of 
self-esteem, and in turn increased the level of depression, and finally increased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strategies to address the smart-phone addict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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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과도하며 중독의 위험이 
높다. 10대 청소년의 99.6%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
고, 10명 중 3명 이상은 스마트폰 사용에 위험이 있는 
과의존 위험군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청소년의 스마
트폰 중독은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 비행
이나 범죄 같은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대인관계와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
달을 어렵게 한다[3-6].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학업, 근로, 은둔 및 유예, 비행 등 다양
하나 학교라는 제도적 안전망이 부재함으로서 많은 위
험에 노출되고 있어 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혼란과 어려
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7][8]. 또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환경에서 살아감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 
및 절제의 어려움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더 높다
[9-11].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응하
고 예방하기 위한 접근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청소년기는 심리･정서 및 사회적 발달과업을 완수해 
감으로써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이지만 외부환경에 영
향을 받기 쉬워 중독에 취약한 편이다[12]. 청소년의 문
제행동은 내･외적, 상황적 여건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인데[13],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외적･상
황적 여건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절제가 어려울 수밖
에 없어 중독의 위험을 높인다[11]. 특히, 독립된 자아
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로발달의 과업을 완수해
야 하는데, 학업중단은 상황적으로 진로발달의 어려움
을 야기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최근 청소년의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9][1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 청소년기의 진로활동이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9]. 학업중단은 
진로탐색과 발달에 대한 제도적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
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이라는 진로장애와 스마
트폰 중독이라는 위험을 모두 안고 있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학업의 중단은 이러한 진로발달 과업을 성취
하는데 있어 위험요인이 되고, 진로탐색과 설계, 결정에 
장애가 되며,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예

측해볼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이러한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이론은 
환경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진로발달
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인데[15], 진로장애가 스마트
폰 중독과 같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행동으
로 나타날 때, 개인의 자기 조절기제인 심리정서 요인
이 매개함을 설명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
와 스마트폰의 관계에서 심리정서 요인의 매개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이론구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하
는 개인의 심리정서 요인의 탐색을 필요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학교 친구들과의 단절, 혼자라는 불안 등으
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
감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16]. 학교라는 제도권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 이 과정에
서 경험하는 사회적 요구의 미충족과 부정적 경험은 낮
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며, 우울을 경험하는 것이
다[17].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
각하고 인식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이해되고, 이
는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기
조절기제로 가정해볼 수 있다.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
독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선행연구들은 
진로장애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것[18]과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하고 있어[19][20] 자아존중감
과 우울이 자기조절기제로 기능함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는 인과적 가설이 존
재한다. 이러한 가설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선후관계
에 대한 것으로 최근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설
명하는 취약성모델(vulnerability model)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21][22]. 낮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우울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
이론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인지하는 진로장애라는 환경
적 상황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
중감은 심리적 위축으로 우울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
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함을 가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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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은 진로탐색과 선택의 생애과업을 준비
하고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학업중단은 개
인의 성장과 사회적 발달의 기회를 저해하는 부정적 영
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이러한 
위험을 가중시킨다[1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발달의 제한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이며, 진로장
애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적 
접근으로 진로장애를 제거하고 진로설계에 대한 실천
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및 진로장애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검
증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심리정서 요인을 다룰 수 있는 일련의 체
계화된 실천이론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
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에 미치는 단순매개와 이중매개효과를 하나의 통합된 
모형 안에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은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 진로장애와 스마트
폰 중독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넷째, 학교 밖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 
사이의 관계를 이중매개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스마트폰 중
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사용의 위
험은 정부부처 및 학문분야, 출판된 보고서에 따라 ‘과
의존’과 ‘중독’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출판된 자료의 원문을 인용하면서, 분석자료인 학업
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에 적용한 바에 따라 스마트폰 중
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진로장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생활환경
이 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은 
높다.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에 따르면[1], 우
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9.6%로 거
의 모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은 99.3%이고, 주당 평
균 13.6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하고 있
다. 이와 함께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
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수준을 보여준다[2]. 이 
자료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5.8%
로 10명 중 3명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에 문제가 있으
며, 이러한 문제수준은 전년도보다 5.6%p 증가한 수치
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준다. 스
마트폰 과의존은 이용에 대한 조절실패와 현저성, 문제
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중독’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14]. 이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도 있
지만,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
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살펴보
면[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 영화, 
TV, 동영상, 게임, 메신저를 많이 이용한 반면 필수교
육과 학업/업무용검색에 이용은 적었다. 이들은 게임사
용이 45.2%로 두 명 중 한 명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나 게임중독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의 학교 밖 생활환경은 스
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스스로 조절하
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11].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과정 중단 이후 학교라는 보호 및 
안전망을 벗어나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7], 학교 청소년에 비해 자유로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다[14].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학교 밖 청소
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최근 한 달 
동안 하루에 가장 많이 한 일로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응답이 60.8%로 10명 중 6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실
태는 2015년에 비해 35.8%p 증가한 수치로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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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기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23]. 심리정서에 있어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야기하며[4], 충동성, 자기통제력 부
족, 불안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다[6]. 또한, 비행이
나 범죄 같은 문제행동을 촉발시키고[5], 일상생활의 어
려움을 초래하며 사용시간의 자기조절을 어렵게 하거
나 내성과 금단증상으로 인한 어려움과 곤란을 경험하
게 한다[3].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으로 방황
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 소외, 진로선택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할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이
렇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선
호하게 됨으로써 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24].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회피 행동으로서 스마트폰 사
용과 이로 인한 중독의 위험은 ‘학업중단’이라는 원인에 
기인한다. 학교에서의 학업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
한 진로에 대한 체계적 탐색 기회를 의미한다[14]. 하지
만 학업중단은 진로탐색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더욱이 
학업이 아닌 은둔과 비행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이 진로탐색에 대한 기회와 동기
마저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중단은 진로장애를 의미한다. 진로
장애(career barriers)의 개념은 진로선택, 목표, 포부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부정적 사건이
나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말한다[25]. 청소년기
는 진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진로활동이 학
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진로장애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 진로결정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다[9]. 즉,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중단이라는 진로장
애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다[26].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포기하고 교육기회가 
박탈되어 진로선택과 발달과업 성취의 기회가 줄어드
는 높은 진로장애를 경험하고 있다[27].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한 후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35.0%이었고,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도 28.0%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7].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은 학교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진로탐색에 더 많은 혼란
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는 진로에 대한 성
찰과 결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현실에 대한 도피와 
여러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 스마트폰 중독은 이러한 
문제행동의 하나로 주목되며, 선행연구들은 학교 밖 청
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9][14]. 이들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
계를 검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스마트폰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됨을 보여준다. 

2. 진로장애, 자아존중감과 우울,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론
은 개인의 진로선택 활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간
단히 정리하면 환경적, 개인적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진
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15][29]. 사회인지진로이
론은 외부적인 영향이 간접적인 자기 조절기제를 통해 
인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Bandura(1997)의 사
회인지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30], 진로장애라는 외
부적인 영향이 개인의 정서조절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
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설명한다[31]. 사
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추론함에 있어 개인의 심리정서 요인의 매
개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정리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애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서 개인의 정서조절 요인에 영향을 주어 진로발달을 제
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로 선행연구는 
진로장애에 대한 인식이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 진로장애가 진로탐색
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
수로 진로탐색 동기와 진로결정에 대한 지각및 인식을 
통해 문제행동이 야기됨을 보여준다[18]. 즉, 진로장애
는 정서적 조절 요인을 통해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라 진로장애와 스마트
폰 중독의 관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고 지각하
는 심리정서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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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학업을 중단
한 청소년은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무기력함이 증가하며,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나 혼자라는 불안, 필요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등
의 심리적 위축으로 일반 청소년보다 우울과 불안감이 
높다[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16], 학
교 밖 청소년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실패와 
부정적 경험, 감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우울을 
경험하며, 나아가 진로탐색행동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의 정서조절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진로장애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해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스
마트폰 중독이라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인지구조를 
예측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과 상관성이 높
은 변인이면서 설명변인으로 알려져 있다[20][32][33].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
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고[34], 학교 밖 청소년의 사
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35]. 또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게 나
타났고[36],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은 스마트
폰 과의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4][37].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자아존중감 상실과 우울을 경험하
고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진로장애, 자존감과 우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선행연
구의 검토는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과 우울이 매개하는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검증
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검증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
장애라는 외부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이라는 자기 
조절 기제를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해보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개인의 행동과 관계된 심리정

서적 변인으로 이 두 요인에는 인과적 관계가 성립한
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설명하는 원인변수로 보는 취약성모델(vulnerability 
model)과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원인변수로 
보는 상처모델(scar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21]. 취
약성모델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
로 보며, 상처모델은 우울감의 경험이 자아존중감을 낮
추는 것인데, 주로 취약성모델을 기반으로 연구가 축적
되고 있다[21][22]. 취약성모델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자아존
중감이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관계
를 밝혀내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의 스마트
폰 중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또한,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우울
성향의 관계에서 부모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
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성향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
쳤다[21].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는 학교 밖 청
소년의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과 우울이 각각 단순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
설과 함께 취약성모델에 근거하여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상정함으로써 이중매개효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와 스마트폰의 관
계를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이중매개하는 구조적 모형
을 검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
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장애가 스

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더해서 자아존중
감과 우울의 단순매개 및 이중매개효과를 하나의 통합
된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모
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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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는 스마트폰 중독을 
증가시킬 것이다(진로장애 → 스마트폰 중독).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장애가 스
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진로장애 
→ 자아존중감 → 스마트폰 중독).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진로장애 → 우울 
→ 스마트폰 중독).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진로장
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매개할 것이
다(진로장애 → 자아존중감 → 우울 → 스마트폰 중독).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로부터 분석 자

료를 획득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실행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는 
전국에서 표집된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
단 관련 특성 및 이후의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
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의 경우 학교 체계를 벗어나 있어 특정 연구의 조사 대
상으로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는 학교로부터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리스트를 얻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모이는 기관들(검정고시 학원, 대안 학교, 직
업훈련소 등)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을 통해 패널을 
구축하고 추적 조사를 진행하여 원자료를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39].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자료로부터 가

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로
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이 처음 측정된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통제변수는 1차년도 자료에
서 조사되어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
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는 총 599명의 패널이 참여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조사 당시에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고한 454명을 선별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상태의 454명 중 진로장애 척도 문항의 일부를 보고하
지 않은 두 사례와 우울 척도 문항의 일부를 보고하지 
않은 두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50명을 분석 표
본으로 선정하였다. 

3. 분석 변수
3.1 진로장애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진로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학

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에 포함된 관련 문항 13개를 
활용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장애 척도
[40]를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한 척도이다
[41]. 이를 기반으로 배주미 외[42]는 진로장애를 진로 
정보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과 관
련된 13개의 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배주미 외[42]에서 사용된 문
항들이 포함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나는 진로 
장애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진로 장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내가 하고 싶
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등으로 구
성된 13개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분석을 
위해 13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사용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진로장애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870으로 확인되었다.

3.2 스마트폰 중독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의 8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정보화진
흥원[43]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이창호 외
[44]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학업중
단 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이창호 외[44]의 척도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8개 문항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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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스마트폰 사용시
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스마트폰이 없으
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등의 8개 문항에 대하
여 응답 청소년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보고하였다. 8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분석
에 활용하여 점수가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8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862로 나
타났다.

3.3 자아존중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에 포함된 5개 문항을 활용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최인재 외[45]의 연구에
서 활용된 척도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했다. 조
사 대상 청소년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
다’ 등의 5개 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
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5개 문항 간 내적 일치도
는 .84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5개 문항
을 평균점수화했으며, 점수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의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4 우울
매개변수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에서 10개 문항을 활용했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이경상 외[46]에서 사용된 우울감 척
도 문항을 사용했다.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등의 
10개 문항에 대하여 응답 청소년은 1점(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여 점수가 높으면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899로 확인되었다.

3.5 통제변수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7][14]에 따르면, 남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부모가 부재할수록, 가구 경제수준이 낮

을수록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의 성
별(여자를 0, 남자를 1로 부호화함), 연령(연속변수로 
년 단위로 측정함), 건강상태(좋으면 0, 좋지 않으면 1
로 부호화함) 및 학업중단 기간(연속변수로 년 단위로 
측정함)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형태(양부모 가구는 1, 한부모 가구는 2, 
부모가 없는 경우는 3으로 부호화함, 회귀분석에서는 
양부모 가구 범주를 기준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범주 
각각을 더미변수로 변환함)와 경제수준(1점에서 7점, 
점수가 높으면 경제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도 통제변
수로 포함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모든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하여 [그림 
1]에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매개변수가 두 개
인 경우 Model 6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1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 분석,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1이 매
개변수 2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단계 분석, 마지막으
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1, 매개변수 2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3단계 분석을 순차적으로 실행한 후 
총효과, 직접효과, 단순매개효과, 이중매개효과 및 각각
의 유의미도 결과를 자동적으로 생성한다[47]. 본 연구
는 PROCESS macro Model 6의 모든 다중 회귀분석
에 통제변수를 포함했으며, 5,000회의 붓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미도를 검증했다. 본 연구는 SPSS 
Ver.25.0을 활용하여 이상의 모든 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
기술통계 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범주형 변수들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272명
(60.4%)으로 여자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
강상태의 경우에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346
명(76.9%)인 반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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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명(23.1%)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형태에서는 양부모
와 함께 사는 경우가 250명(55.6%)으로 절반이 넘었으
며, 한부모 가구인 경우도 153명(34.0%)으로 뒤를 이
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속형 변수들을 살펴보면, 연령은 15세에
서 21세의 분포에서 평균 18.9세(표준편차 1.1세)였다. 
분석 대상 청소년의 학업중단 기간은 1.3년에서 6.7년
의 분포에서 평균 2.3년(표준편차 .81년)으로 분석되었
다. 가구 경제 수준은 1점에서 7점의 분포에서 평균 
3.6점(표준편차 1.2점)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여자 178 39.6
남자 272 60.4

건강상태 좋음 346 76.9
좋지 않음 104 23.1

가구유형
부모 가구 250 55.6

한부모 가구 153 34.0
부모 없는 가구 47 10.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
연령 18.86 1.06 15.00-21.00

학업중단 기간 2.33 .81 1.33-6.67
가구 경제수준 3.61 1.19 1.00-7.00

주. N=733. M=mean, SD=standard deviation.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장애는 평균 2.22점(표준
편차 .50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2.95점(표준편차 .52
점), 우울은 평균 2.00점(표준편차 .57점), 스마트폰 중
독은 평균 1.69점(표준편차 .55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요변수의 범주가 1점에서 4점인 점을 고려하며, 진로
장애, 자아존중감, 우울은 각각의 분포에서 중간 점수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었다. 반면, 스마트폰 중독은 중간 
점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2]에는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도 
제시되어 있다. 진로장애는 자아존중감(r=-.346,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우울(r=.509, 
p<.001) 및 스마트폰 중독(r=.246, p<.001)과 정적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우울
(r=-.462, p<.001) 및 스마트폰 중독(r=-.205, p<.001)
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
울은 스마트폰 중독(r=.291, p<.001)과 정적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주요변수의 특성

구분
기술통계 상관관계

M SD Min-M
ax 1 2 3

1. 진로장애 2.22 .50 1-4 1
2. 자아존중감 2.95 .52 1-4 -.346*** 1
3. 우울 2.00 .57 1-4 .509*** -.462*** 1
4. 스마트폰 중독 1.69 .55 1-4 .246*** -.205*** .291***

주. N=450. 왜도값/첨도값은 진로장애 -.227/-.119, 자아존중감 -.148/.972, 
우울 -.148/-.500, 스마트폰 중독 .802/-.004임. M=mean,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p<.001.

3. 연구모형 검증
PROCESS macro Model 6의 1단계에서는 통제변

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장애가 첫 번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선
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에 제시되어있는 것처
럼 1단계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F=10.805,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B=-.380, p<.001)는 자아
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보여주
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장애의 수준
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3. 진로장애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t

독립 진로장애 -.380 .049 -7.677***

통제

성별 .009 .047 .185
연령 -.005 .023 -.233
건강상태 -.162 .055 -2.955**

학업중단 기간 -.020 .029 -.695
가구유형
 한부모 가구 -.081 .051 -1.585
 부모 없는 가구 -.268 .080 -3.331**

가구 경제 수준 -.037 .021 -1.765
Constant 4.176 .430 9.719***

Model fit R2=.164, F=10.805***

주. N=450.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p<.01. ***p<.001.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장애와 첫 번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
감이 두 번째 매개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 분석 모
형은 통계적으로 적합(F=35.248, p<.001)했으며, 해당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B=.398, p<.001)는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보여주었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439

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323, 
p<.001)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인
식하는 진로장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
의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4. 진로장애,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t

독립 진로장애 .398 .048 8.283***

매개 자아존중감 -.323 .043 -7.450**

*

통제

성별 -.169 .043 -3.917**

*

연령 -.001 .021 -.050
건강상태 .227 .050 4.506***

학업중단 기간 -.009 .027 -.332
가구유형
  한부모 가구 .088 .047 1.874
  부모 없는 가구 .119 .074 1.603
가구 경제 수준 -.041 .019 -2.121*

Constant 2.248 .431 5.211***

Model fit R2=.417, F=35.248***

주. N=450.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p<.05.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
서 독립변수인 진로장애와 첫 번째 매개변수인 자아존
중감 및 두 번째 매개변수인 우울이 종속변수인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5]와 같이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F=5.958, p<.001)했다.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
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B=.163, p<.01)와 우
울(B=.174, p<.01)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으로 유의
미한 여향을 미쳤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장애나 우
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높아짐
을 보여준다.

PROCESS macro Model 6는 위의 세 단계의 분석
을 기반으로 총효과, 직접효과, 단순매개효과, 이중매개
효과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산출한다[표 6]. 또한 
세 단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163(t=2.641, 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는 스마트폰 중독을 증
가시킬 것이라는 본 연구 첫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진로장애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에 미치는 단순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즉, 두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진로장애가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단순매개효과는 .069(Boot LLCI=.022, Boot 
ULCI=.1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학교 밖 청
소년의 우울은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세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 수준이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우울 수준이 이어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표 6.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
구분 Effect SE t p

총효과 직접효과 + 간접효과 .284   .055  5.184  .000
직접효과 진로장애 → 스마트폰 중독 .163 .062 2.641 .009

구분 Effect BootSE BootLL
CI

BootUL
CI

간접효과

진로장애 → 자아존중감 →
스마트폰 중독 .030   .023   -.012  .078

진로장애 → 우울 →
스마트폰 중독 .069   .025   .022   .121

진로장애 → 자아존중감 → 
우울 → 스마트폰 중독 .021   .008   .007   .039

매개효과 총합 .121   .032   .062   .188
주. Number of bootstrap samples=5,000. SE=standard error, 
BootSE=bootstrap standard error, BootLLCI=bootstrap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BootULCI=bootstrap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표 5. 진로장애, 자아존중감,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t

독립 진로장애 .163 .062 2.641**

매개 자아존중감 -.080 .055 -1.452
우울 .174 .057 3.055**

통제

성별 -.128 .052 -2.438*

연령 -.019 .025 -.764

건강상태 -.039 .062 -.630

학업중단 기간 .001 .032 .036
가구유형
 한부모 가구 .039 .056 .700
 부모 없는 가구 .045 .089 .511

가구 경제 수준 .021 .023 .896
Constant 1.549 .532 2.914**

Model fit R2=.119, F=5.958***

주. N=450.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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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진로장애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는 .021(Boot 
LLCI=.007, Boot ULCI=.03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진로
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매개할 것
이라는 본 연구의 네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됨을 보여준
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 수
준이 자아존중감 수준을 낮추고, 낮아진 자아존중감 수
준이 이어서 우울의 수준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높아진 
우울 수준이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지이론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
아존중감과 우울의 단순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
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진로장애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
한다[9][14]. 특히, 학업중단은 진로탐색에 대한 동기와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상실을 의미하고, 학교 밖 청
소년의 진로장애로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26]. 현대사회의 청소년들

에게 스마트폰은 다양한 정보의 이용과 자신을 표출하
는 수단이 되며,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4][34]. 하지만, 스마트폰의 접근성과 
편리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의존과 중독이라는 정신병
리적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자기조절과 통제의 
대상이 되지만, 학업중단이라는 환경적 상황이 위험요
인으로 작용하여 진로장애와 심리정서적 불안정을 야
기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사용, 나
아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위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는 학업중
단이라는 환경적 상황이 심리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하
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진로장애가 개인의 심리정
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
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
는가이다. 검증 결과,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경로분
석에서 진로장애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과 진로장애의 상관성은 선
행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진로장애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한 
것이다[18].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19][32][33][35]. 이는 스마트폰 중
독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위험요인을 상쇄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지 않는 결
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자아존중
감과 스마트폰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스마
트폰 중독에 직접효과를 갖는 변수이기보다 간접효과
를 가짐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다른 변수들의 구
조적 관계 내에서 스마트폰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다른 변수를 매개로 간접

그림 2. 분석된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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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번째 연구문제를 확인하는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이러
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
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가이
다. 분석 결과,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다. 하지만, 일부 경로인 청
소년의 진로장애와 우울의 관계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18-20]. 즉, 선행연구들은 진
로장애와 우울,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
함으로써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토대로 진로장애와 스마
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정서 요인의 매개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보여주는 탐색적 연구는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
하며 하루를 보내거나 향후 진로 계획이 없는 경우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3]. 이와 관련하여 본 연
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와 우울, 스마트폰 중
독의 경로를 이론적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주요변수가 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네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
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이중매개하는가이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앞서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간접효과
를 예상한 것에 대한 추가적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효과를 갖
지 않았지만 우울을 매개로 간접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나아가 진로장애가 자아존중감과 우울
을 이중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적 관계를 검증한 것이다. 이러한 경로모형의 검증은 
매개변수로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기에 성립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 취약성모델(vulnerability 
model)을 지지하고,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

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
치한다[21][22][38]. 

이와 함께 네 번째 연구문제의 검증결과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라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라 외부적 영향으
로 진로장애가 개인의 정서조절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진로장애는 자아존중감과 우
울의 자기조절기제로 기능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31].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
로장애가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18]. 

본 연구는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
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접근으
로 진로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와 관련하여 학
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학정보 제공, 진
로체험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17].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통한 제도권에서의 학업 수행을 중
단하였지만, 발달과업으로서의 학업을 중단한 것이 아
님을 의미한다. 건강하고 건전한 성인으로의 발달과 성
장,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적 기능수행을 위한 발달과업
은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소양을 통해 가능하다. 따
라서 학업은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을 넘어 취업 등 사
회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를 지도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
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진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진로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
인 태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진로결정 수준 또는 진로
포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는 결과를 확
인하였다[48][49]. 이는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진로
장애의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의 중
요성에 기반하여 진로를 지도하고, 탐색, 설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접근을 시도할 때, 청소년의 성장과 발
달은 물론 스마트폰 중독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
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국가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밖청소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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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학교 밖 청소
년에게 진로에 대한 상담지원,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
능력 증진 프로그램,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대학 입시지원, 학업중단 숙려상담,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례관리, 복교지원 등은 물론, 직업탐색･체험 및 직업
역량강화, 취업훈련 연계와 같은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과 자립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
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학교 밖 청소
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통
해 이용이 가능하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이 인지
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2018년 학
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
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인식
률이 64.3%, 60.9%, 41.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꼴로 지원시설을 인식하고 
있고, 지원시설을 알고 있는 경우 이용경험은 43.0%, 
32.2%, 16.4%로 인식하고 있어도 그 중 절반은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이다[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이러
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정부차원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가 여전히 부족하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
한 서비스를 인식해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진로를 설계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홍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청소년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는 실태를 고려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을 지원하
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서비스 정보를 담은 
통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보급과 설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청소년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접근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것

이다. 또한, 나아가 스마트폰 이용의 순기능을 위한 미
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의 일환으로도 고
려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가 자아
존중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아존중감과 우
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함으
로써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물질과 행위중독은 물론 청소년의 위험 및 비행행동에 
있어 영향력이 높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고
려되는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요인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을 지원
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수준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한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는 학교 밖 청소
년의 건강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건강검진 서
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사 
등 신체건강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이어서 스마트폰, 인
터넷, 게임 중독문제,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을 살피
고 예방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검진내용을 다양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기능 강화는 치료대상 
청소년과 지역사회관리대상 청소년을 구분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검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을 통해 치료
를 받고, 그렇지 않고 위험군으로 지역사회 내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지역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사례연계
를 통해 자아존중감, 우울,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등
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나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될 수 있
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쉼터 등
을 통한 사례유입의 경로와 통로를 다양화하거나 이들 
기관이 진로를 지원하거나 일시적 보호를 하는 기능을 
확대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상담의 기능을 보강하고,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다룰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
를 개선하는 것도 개입의 한 방법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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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결과 활용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학
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이차 자료를 사용한 분
석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특정시점에 대한 횡단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변수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진로장애 변수는 객관적 지표이기보다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이 인식
하는 진로장애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학교를 벗
어난 현실에서 진로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청소
년이 인식하는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중
심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단순매개효과 및 이중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과 진로장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서 심
리정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세밀하게 살펴
봄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구축하고, 실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애에 대한 계속적인 증
거들의 축적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학교 밖 청
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며, 실천적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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